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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율무(Coix Lacryma-jobi L.)는 약용 또는 식용으로 쓰이며, 종실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건강식품으로 이

용되고 있다. 율무는 남부지방에서는 5월 상순에 파종하거나 육묘하여 이식재배하기도 한다. 수확은 성숙에 따라 9월하순부

터 10월하순까지 가능하다. 율무는 밭재배를 주로 하지만, 기계화 및 잡초관리, 수확 등의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하여 논재배

가 시도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율무의 논재배의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여 영농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율무 논재배에서의 생육과 수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1년 시험을 수행하였다. 본 시험에서는 벼 포트묘이앙기 및 전용육

묘상자를 활용하여 육묘와 이식하였다. 파종일자는 5월 10일이었고, 육묘상자의 구멍당 3립을 파종하였고, 12일간 육묘하였

다. 정식간격은 30×30cm이었다. 조사내용은 육묘기간에 따른 근장, 근수, 초장 등이었고, 정식 후에는 출수기, 간장, 분얼수, 

백립중, 종실중 등이었다. 조사자료는 Duncan’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<0.05에서 평균값 간 유의성

을 검정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율무 포트육묘에서 묘소질은 파종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초장, 근장, 근수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, 초장은 시일이 경과됨에 따

라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고, 근장은 초장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. 근수는 파종후 14일경에 급격히 증가하였다. 

율무 논재배를 위하여 벼 포트묘 전용 이앙기를 활용하여 논재배를 수행한 결과, 논재배와 밭재배의 출수기는 비슷하였고, 간

장은 밭재배에서 199cm로 논재배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으며, 분얼수는 논재배가 밭재배 10.9개보다 크게 적었다. 백립중은 

논재배와 밭재배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, 논재배에서 무거운 경향이었다. 논재배의 종실중은 밭재배보다 70% 수준

인 257~275kg/10a이었다. 이상과 같이 율무는 논재배에서 수량이 다소 감소하지만, 논에서 기계를 이용한 생력재배가 가능

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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